
YPF 국유화 조치는 정당한 권리
아르헨티나, 국가자본주의 본격화 시사 … 경제의 국가개입 확대

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스페인 석유기업 Repsol의 자회사인 YPF를 국유화한 것을 계

기로 경제에 대한 국가개입 확대 방침을 시사했다.

국제문제 전문가들은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<국가자본주의>를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했

다.

브라질 언론에 따르면,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4월27일(현지시각)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내 벨레스 사스필

드 축구경기장에서 열린 행사에서 “YPF는 앞으로 국가가 운영할 것”이라면서 “YPF 국유화는 아르헨티나의

정당한 권리 행사”라고 주장했다.

행사에는 아마도 보우도우 부통령을 비롯한 정부 각료들과 인권단체 <5월 광장의 어머니들>과 친 페르난데

스 청년조직인 La Campora의 대표들, 일반 지지자 등 15만명이 참가했다.

페르난데스 대통령은 남편 네스토르 키르치네르 전 대통령(2003-07년 집권)의 9년 전 대선 승리를 축하하는

연설을 통해 국가의 경제개입 확대 모델을 따르겠다는 뜻을 확인했다.

YPF의 운영을 잠정적으로 맡은 훌리오 데 비도 기획장관은 2003년 이래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가 제대

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면서 에너지 정책의 대대적인 방향 전환을 시사했다.

아르헨티나에서는 사상 최악의 경제·사회적 위기를 겪은 2001-02년 사이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라 이루어진

대대적인 국영기업 민영화에 대해 비판적인 여론이 강한 편으로,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발로 키르치네르 전 대

통령은 과거 국영기업의 재국유화를 포함해 경제에 대한 국가개입 확대를 추구했고 페르난데스 대통령 정부로

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.

페르난데스 대통령은 YPF의 지분 51%를 국유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4월16일 의회에 보냈고,

상원은 4월25일 압도적인 찬성률로 국유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, 집권당이 장악한 하원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

예상되고 있다.

YPF는 원래 국영기업이었으나 카를로스 메넴 전 대통령 정부(1989-99년) 때인 1993년 민영화됐으며, 1999

년 Repsol이 인수했다. YPF는 국유화 조치에 따라 13년 만에 국영기업으로 되돌아가게 된다. <저작권자 연합

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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